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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
PARK, JUNSOO

Contemporary Artist

1972년 대한민국 충북 단양에서 출생하였다.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동양화전공 학사졸업 및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동

양화전공 미술학 박사졸업하였다.

대한민국 추상미술작가로 <비유비공>시리즈 와 <바이러스-환각>시리즈로 활발한 전시

를 보여주고 있다. 평면회화에서 추상미술을 중심으로 구상미술, 수묵화, 비디오아트 작

업까지 폭넒은 작품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전은 39회를 진행하였으며 대표적 개인전으로 2005년 비유비공(인사아트센터), 

2010 바이러스-환각(의정부 예술의 전당),2019 환각-물아(갤러리 도스), 2021 바이러스-

환각-한강독조(cica미술관) 등이 있다. 기획전으로 CICA미술관 “추상미술 국제전”(2019),

2013 경기도 미술관 기획전 <추상은 살아있다 - 추상, 내면을 표현하다> 에서는 작품<바

이러스-오늘날의 장자는 어디에 있는가?>등의 대표작품이 기획 전시와 함께 작품소장 되

어 있다. 비디오아트 영상작품전시 2017 Time and Space[CICA Museum] 2011 수목원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프로그램 입주작가 2기 작가전[경민현대미술관 홍은아트센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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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아트페어는 2021 화랑미술제(코엑스), 2020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벡스코) 2019 

서울아트쇼(코엑스) 2020 홍콩하버아트페어, 대만 카오슝, 일본 후쿠오카 아트페어등 다

수의 아트페어에 출품 전시하고 있다. 

TV 드라마 협찬으로 채널A 드라마 “터치”, JTBC 드라마 “런온”에 작품이 출연했다. 저서

로 풍경소리3권(풍경소리출판사), 풍경소리4권(풍경소리출판사), 공동저로 “개에게 우유

를 먹이는 방법(운주사출판사)등 책이 출판과 함께 유명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에 있다.

협업으로는 대한민국 지하철 전국 2400여개역에 박준수 작가의 작품이미지가 포스터화

되어서 게시되고 있다. 비영리단체 풍경소리는 글과 그림의 포스터를 매월 지하철역에 게

시하고 있다. 2008~2012까지 그리고 2017~2024 현재 진행하고 있다. 

대표작품<비유비공(非有非空)>, <바이러스-오늘날의 장자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나

비인가? 나비가 나인가?>, <한강독조(寒江獨釣)>등이 있다. 작품소장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작품소장(2005)과 경기도미술관 작품소장(2006) 상해예술예품박물관 등이 있

다. 2019-2021 리서울갤러리 전속작가, 현재 풍경소리 소속작가등 전업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수상AWARDS

2006 경향하우징아트페어 금상[한국국제무역전시장]

2003 문화관광부장관상

2000 제19회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국립현대미술]

2000 동아미술대전 특선[국립현대미술관]

2000 안견미술대전 입선[공평아트센터]

1999 제29회충청남도미술대전 대상[천안문화원]

1999 신수회공모전[공평아트센터]금상

1998 제17회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국립현대미술관]

1998 소사벌미술대전 입선[평택문예회관]

1998 신수회공모전 은상[종로갤러리]

1998 뉴프론티어공모전 입선[미술세계]

1997 안견미술대전 특선[서산문예회관]

1997 한가람미술대전 입선[선화랑]

1994 동아미술대전 입선[국립현대미술관]

1993 구상전공모전 입선[예술의 전당]

1993 충청남도미술대전 입선[천안시민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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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한국미술협회 회원, 한국전업미술가협회 회원 ,한국조형예술학회 회원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미술은행),경기도미술관,상해예술예품박물관,중국, 단국대학교

경민현대미술관,(주)골드라인,한국문화정품관,CICA미술관,문화유산회복재단

공모선정

2019제1회예술경영지원센터/문화체육관광부공모-전속작가제선정(리서울갤러리전속작가)

2019 CICA 미술관 추상미술국제전 공모선정

2019 갤러리도스 선정작가

2017 사이아트도큐먼트 선정작가

2017 갤러리너트 선정작가

2017 서진아트스페이스 선정작가

2017 CICA 미술관 Time and space 공모선정

Meet
PARK, JUNSOO

Contemporary Artist



05

논문

“조선시대 전신사조 작품 연구”(박사학위논문 2015.2)

“한국근대초상화가현대인물화에끼친영향-본인작품을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2001.8)

레지던시 residency

2024.6.8-2024.7.13 온에어스튜디오 1기 입주작가레지던시

2019-2020 골드창작스튜디오 4기 입주작가, 경기도,대한민국

2009-2011 수목원창작스튜디오(현,경민창작스튜디오) 2기 입주작가레지던시

전속작가

2019-2021 리서울갤러리 전속작가

작업실 주소

서울시 중구 인현동 1가 24-2

홈페이지 www.parkjunsoo.com

이메일 juns8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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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us – ?

이번 전시 <Virus - 오늘날의 장자는 어디에 있는가?>는 2000년 이후 진행되어온 <Virus -

환각hallucination, 幻覺] 시리즈 중 장자(莊子)연작(聯作)>과 최근 실험작 <유(遊)) - 세상의

모든것>의 점시리즈 신작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Virus - 환각(幻覺)시리즈> 장자(莊子)연작(聯作)은 작품 <Virus - 오늘날의 장자는

어디에 있는가?>와 호접지몽(胡蝶之夢)시리즈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인가?>로 보여주

고 있다. 장자(莊子)연작(聯作)은 도가사상(道家思想)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실상을 깨닫고 지

혜를 찾으며 무위자연(無爲自然)을 말하는 <Virus - 오늘날의 장자는 어디에 있는가?>와 물아

일체의 경지를 말하는 호접지몽(胡蝶之夢)시리즈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인가?>로 개념

과 표현의 접근이 이루어진다. 

장자(莊子)연작(聯作)의 작품들은 환각-해체된 풍경과 격리된 표상으로의 표현해석으로 물아

일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의 경계선상을 보여주고 있다. 

물(物)과 아(我)는 실상과 존재로써의 현상적 세계 안에 경계의 접근과 모호함의 경계로 본질

과 일체의 상태가 좁혀지게 된다. 

환각은 현실과 비현실의 세계 속에서 실상과 가상의 세계가 공존하고, 분열과 해체의 과정을

거쳐 그 경계의 중심에서 해답과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두 번째 최근 실험작 <유(遊)) - 세상의 모든것>의 점시리즈 신작이다. 

유(遊)는 장자(莊子)의 소요유(逍遙遊)를 말하며 “자유롭게 노닐다”로 세상의 모든것을 말한다. 

대상은 다양한 크기와 모양들로 생성되어져 있으며 그 가치와 고유한 성질을 인정하면 자유

롭다.

점시리즈는 대상이 지닌 인식과 표상을 자기와 타자의 주관과 객관사이에서 해석과 인정으로

자유로움을 얻고자 한다. 

현재의 전시주제: <Virus - 오늘날의 장자는 어디에 있는가?>는 환각(hallucination, 幻覺) -

물아(物我)를 장자(莊子)연작(聯作)시리즈 <Virus - 오늘날의 장자는 어디에 있는가?>와 호접

지몽(胡蝶之夢)<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인가?> 그리고 장자(莊子)의 소요유(逍遙遊)를 점

시리즈 <유(遊)) - 세상의 모든 것>로 보여주고자 한다. 

나(我)와 실체(物)사이의 모호함의 경계를 통해서 접근하고자 하였으며, 그 경계선상은 실상과

가상의 분열, 해체된 풍경과 격리된 표상을 통해서 본질에 다가가려 하고 있다. 실체와 실체하

지 않는 세계 속에서 자아는 지속적인 자극을 경험하고 일상의 다양한 접근과 교류를 통한 일

련의 사건들은 현실과 현상작용을 통해서 물아(物我)의 경계(境界)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박 준 수

Viru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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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 수간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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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us – ?

『환각의 정의는 지각되는 실체적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심적 현상이자, 실재하는 것처럼 지각

되는 표상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다른 의미로 “일어나는 현상세계에서의 대상을 보여지는 대

상으로 결정지으려는 심리적 요소, 보이지 않는 현상의 예고되어있지 않은 상태에 대한 불안

적 요소를 지우려는 심리적 상태 사이의 갈등” 등을 말한다. 』

이러한 환각은 실상과 가상 사이 본질에 대한 물음, 자기와 외부세계 사이의 교차점, 갈등, 접

촉, 간격, 불안, 거부 등에 자기화된 현상이 일어나고 그 모호한 경계선상안에서 탐색이 이루어

진다. 

모호함의 경계’가 말하는 ‘정확히는 알 수 없는 무언가 불확실한 상황의 극대화와 경계’는 현재

시대의 부재와 상실, 관계의 거리감 및 일체성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환각-인간과 식물 또는

인간과 자연을 통한 모호함의 경계 중 작품 <음(陰)>, <공(空)>,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인

가?> 는 환각의 상태, 모호함의 경계를 통해 대상과 접근해 가는 과정을 관계와 대상과의 거리

감, 일체성, 사실적 형상이 의식의 흐름을 통한 비현실적 상황으로의 현상적 이탈을 모색하는

작품이다. 

보여 지는 대상의 사실적 형상, 대상에 대한 접근과 감정이입, 변이와 현상이탈, 일체된 상태

등은 의식의 전환, 이탈적 의식현상으로 모호함의 경계를 풀어가는 단서이자 이를 통해 대상

을 바라보고 현상을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타자와 자기의 실체를 발견해 가는 과정이 이루어

지고자 한다



Virus – ?

가상(假像)은 거짓된 상으로 현실세계에선 존재하지 않는 세계의 상를 말한다. 실제하는 대상

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무엇인가?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사물들에 접근하고 근접된 개체의 본

질에 자기를 타자와 관계 맺음으로써 접근을 위한 일차적 과정이 이루어진다. 개체와의 사이

에 일어나는 모호함의 경계, 교차, 교감을 통한 현상 변화는 차이, 동질성, 또 다른 이미지의 발

견 등 감정이입과 함께 본질적 해석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진다. 실제 하는 대상자체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만 정지되어져 있지 않으며 끊임없이 유기적 관계들 속에서 상호 작용한다. 

그것이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현실적이건 비현실적이건 간에 그 실체에 대한 본질의 탐구는

자기와 타자사이에 경계를 넘어 현실과 비현실의 모호한 경계를 뛰어넘는 시공간을 지나 자

체의 발견을 위한 모색이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실제 하는 상은 실제 하지 않은 상들과 결합되

고 실제 하지 않은 상들의 가상의 세계는 실제와 결합 또는 분열을 일으키며 현상의 경계를 넘

나든다.

환각-물아(物我)는 실제 하는 세계와 가상의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실체와 비 실체, 교감을 통

한 감정이입, 일체, 의식의 변화, 분열을 통한 본질의 접근으로 의식의 현상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찾고 있다. 

박 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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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의 그림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 것이 적

당한 것이지, 그것은 가능한 것인지

그의 그림 제목에 등장하는 장자는 어디에 있는가, 나비인가 나인가 라는 의문부호가 관객에

게도 이런 사유를 유도 한다

그림의 형식은 두 가지로 나눌수 있다. 우선 화면 중앙에 추상적 인물이 등장한다. 인물은 전신

이 아니고 두상만 그려저 있다. 그린다 라는 행위보다 바라보다 라는 개념으로 묘사된다. 

검정 바탕에 붉은색으로 묘사된 인물과 빨강 바탕에 검정색으로 표현한 형식이다. 인물의 얼

굴은 추상적이기는 하나 정면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세상을 응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관객을

바라보는 것이기도 하다.

얼굴 안에는 사각형의 도상이 겹처진 듯 그려진 작품들이 있는데 두 개의 각기 다른 상징으로

쓰이고 있다. 하나는 사각형은 타자로 보이는데 나와 타인과의 인식 관계의 표현이다. 나와 타

자가 만나 하나의 공간에서 두 개, 또는 여러개의 세계가 완성된다. 또 하나의 상징으로 사각형

은 나비의 환영이다. 나비인가, 나인가라는 작품 제목이 있는 그림들이다. 

)



즉 만물속의 모든 것들은 모두 동등하다는 메시지이다. 物我一體물아일체의 경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물아일체의 경지가 이 제목의 그림들 에서는 환각 처럼 표현된다. 추상

적 얼굴 안에 그어진 사각형 도형은 나와 나비의 이중적 장치로 몽환성을 띠고 등장 한다.

그러므로 한가지 색조의 바탕색 위에 그려진 단순한 도상임에도 관객들에게 무한한 사유의

확장으로 다가온다.

이 시대 박준수는 왜 장자를 찾는 것 이며 호접지몽胡蝶之夢의 고사를 차용하는 것인지에 대

한 의미를 인물이 메인 소재인 작품에서 그 답을 제시하고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와 의견

이 화양연화처럼 폭발하는 현 시대에서 흑백논리나 독선은 갈등의 단초가 된다.

내가 나비이고 나비가 나듯이 내가 너이고 네가 내가 되는,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는 세상을 꿈

꾸는 그림들이다.

또 다른 형식은 점으로 표현되는 작품들 이다. 점은 블랙바탕에 노랑색 점이 100개, 레드바탕

에 검은색이 점이 100개 찍어진다. 그린다가 아니라 화면에 찍는다 라는 행위가 중요할 것이

다. 점들은 원형이지만 조금씩 형태가 다르고 색채의 뉘앙스도 조금씩 다르다.

100개의 점이지만 다 다른 점이다. 이것은 다양한 타자들 일수도 있고 다양한 문화의 빛깔일

수 도 있다. 그러므로 주관적인 그린다가 아니라 객관적인 찍혀진다의 방식으로 표현된다.

)



장자 소요유逍遙遊편에 보면 장자와 혜자의 커다란 표주박(瓠)에 대한 대화가 있다. 혜자는 본

인이 키운 박나무에 너무 큰 박이 열려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말한다. 그 말에 장자는 박이 커

서 표주박을 만들 수 없다면 배를 만들어 강에 띄우면 된다고 말해준다. 즉 사물의 모든 것은

다 쓸모가 있으니 불평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세상의 무슨 일이든 적절하게 활용하고 그

저 즐기라는 것이다.

박준수의 점 시리즈는 장자의 소요유편 중 이 큰 박에 대한 이야기의 새로운 해석이라고 보여

진다. “유(遊)-세상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이 그것을 유추시킨다. 

점은 블랙바탕에 주로 노랑으로 찍거나 레드바탕에 검은색으로 찍여진다. 백개의 점은 작품

제목의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표상일 것이다. 점은 크게, 작게 또는 중간 정도로 다양하게 찍

혀지며 단색조 이지만 미묘한 층차의 색감을 보인다. 다양한 형태의 점들은 세상의 모든 사건, 

의견, 갈등같은 것일 것이다. 미묘한 색감의 층차는 각각의 사람들, 각각의 이야기들의 감성의

흔적 들이다.

박준수는 이 큰 박의 우화를 소환하여 복잡한 현대의 문제들과 나와 타자와의 차이에 따른 갈

등, 공격등에 대한 화해의 기대를 제시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두 나름의 효용성이 있다는

것이다. 각각의 존재를 인정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즐기면서 얻을수 있는 정신적 자유의 해방

감을 점 시리즈를 통하여 회화적으로 발언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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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면 이번 전시에서 박준수는 장자에게 길을 묻고 있다. 이 시대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내 그림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최첨단 디지털 공간에서 회화는 고전이 된

것인지, 작가로서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러므로 장자를 찾고 호접지몽의 경계를 탐구

하고 커다란 박에 대한 무용성에서 새로운 답을 찾고자 한다

왜 이 시대에 장자인가에 대한 답은 분명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동등한 가치가 있으며 그 동일

선상에서 삶에 대한 방식을 찾을수 있고, 커다란 박의 무용성에서 지혜가 있다면 유용성으로

환기시킬수 있다.

즉 박준수의 작품세계는 장자 미학에서 이 시대의 새로운 미적 단서를 찾고자 한다. 그러나 단

순히 장자를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회화적으로 진지하고 몽환적으로 해석하여 관객들에게 새

로운 화면을 선사하고 있다. 또한 예술의 목표중 하나가 관객에게 던지는 정서적 확장이라면

박준수의 그림은 회화적 해석 이상의 사유를 던지고 있다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그의 행

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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